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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명
	겨울밤을 걷는 남자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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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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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물 #현대물 #달달물 #힐링물 #애절물 #성장물 #잔잔물 #일상물 #상처수 #무심공 #소심수 #3인칭시점 #다정공 #상처공

	연재 여부
	x

	예상 분량
	공백 포함 87028자 / 완결됨

	기획 의도
	암흑 같은 긴 터널도 끝이 있다고 했다. 그 말만 믿고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며 어떻게든 버텼으나, 결국 그 터널의 끝은 빛이 아닌 지옥이었다. 그때, 희망이 사라진 삶의 끝에서 우연히 구원자를 만났다. 알고 보니 그 구원자도 슬픈 과거가 있는 남자였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행복해지기를 바라고자 본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다. 

	작품 소개
	보육원 출신인 윤우는 동성애자란 이유로 학교폭력에 시달린다. 성인이 된 이후 오랜만에 보육원을 방문하다 우연히 학교폭력 주동자 김현종 무리를 만나게 된다. 자신을 강간하려는 김현종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결국 김현종이 쓰러진다. 자신이 살인자가 됬다는 생각에 겁은 먹은 윤우는 산속에서 자살 시도를 한다. 마침 해윤이 쓰러진 윤우를 발견해 그를 오두막으로 데려와 보살핀다. 그 후, 오두막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며 각자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들게 된다. 

	희망 출간 방향
	단행본

	

	주요 
등장인물
	주연
	이윤우
	보육원 출신으로 24살이다. 우연히 게이라는 사실을 학급 친구들에게 들킨 이후 지독한 학교폭력에 시달린다. 보육원 원정과 수녀들조차도 동성애자인 그를 혐오한다. 어떤 곳에도 속할 수 없어 외로운 인생을 살던 윤우. 우연히 학교폭력 주동자 김현종에게 만나 강간을 당할 위협에 처하고 그를 어쩌다 살해하게 된다. 죄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하러 산속에 들어오다 해윤에 의해 구조된다. 피해의식과 악몽에 시달리던 윤우가 미스테리한 해윤을 만나 점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자신감을 얻는다. 

	
	
	강해윤
	석조작가이며 33살이다. . 8년 전, 동생이 알콜중독인 아버지의 손에 의해 죽었다.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죄책감에 환멸을 느낀 해윤은 세상과 단절 후 산속에 들어와 석조 작가로 생활을 이어간다. 우연히 쓰러진 윤우를 오두막으로 데려온 후 그로부터 죽은 동생을 자주 떠올린다. 해윤은 자신의 동생과 비슷하게 생긴 윤우에게 점점 호감이 생긴다. 무심하고 건조했던 해윤의 성격이 윤우를 만나며 부드럽고 다정하게 변한다.


	
	조연
	김현종
	게이란 이유로 학창 시절부터 윤우를 폭행한다. 사실은 예쁘게 생긴 윤우를 처음부터 좋아했지만 그 사실을 들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까봐 숨긴다. 오랜만에 윤우를 만나 강간을 시도하다 윤우에게 맞고 쓰러진다.

	
	
	노인 (이름없음)
	한때 유명한 석조작가였지만 파킨슨병으로 인해 은퇴했다. 어느 날 해윤이 맨몸으로 자신을 찾아와 제자로 받아달라고 한다. 밑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작업실을 넘겨주고 해윤을 지도한다. 윤우로 인해 달라진 해윤의 모습을 보며 안심하게 된다. 

	
	
	
	

	
	
	
	

	시놉시스

	기
	윤우가 깊은 산속에 들어와 자살 시도를 한 후 쓰러진다. 해윤이 우연히 그를 발견 후 오두막으로 데리고 온다. 깨어난 윤우는 무심한 듯 자신을 섬세하게 챙기는 해윤에게 마음이 쓰이게 된다. 해윤은 윤우에게 오두막에서 며칠 머물다 트럭이 오면 차를 얻어 타고 마을로 내려가라고 한다. 

	승
	어느 날, 해윤이 윤우에게 장작 패는 법을 알려준다. 망치를 들고 팔을 휘두르다 자신이 김현종을 때려죽인 트라우마가 떠올라 좌절한다. 해윤은 과거의 악몽으로 괴로워하는 윤우를 달래주게 된다. 해윤은 가끔 자신이 다가올 때마다 잔뜩 몸을 움츠리는 윤우를 보며 그가 과거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대충 짐작하게 된다. 

	전
	해윤의 스승인 노인이 오두막으로 찾아온다. 윤우는 노인에 의해 해윤이 산속에서 혼자 살게 된 이유를 알게 된다. 그리고 노인의 트럭을 타고 떠나려는 자신을 붙잡지 않는 해윤에게 섭섭해하고 끝내 해윤은 윤우가 이곳에 원하는 만큼 머물러도 된다고 그를 붙잡는다. 어느 날, 윤우는 해윤이 매일 밤 혼자 숲속에 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몰래 따라간다.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지만 다행히 해윤을 만난다. 윤우는 그곳에서 해윤이 혼자 매일 숲속을 걷게 되는 이유와 동생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속사정을 알게 된다. 

	결
	비 오는 날, 생각에 잠긴 윤우는 어쩌다 다시 김현종을 죽인 악몽이 떠올라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해윤에게 결국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고백한다. 그 고백에도 별 반응 없는 해윤이 자신의 말을 장난으로 넘기는 것 같아 언짢아하지만 해윤이 윤우를 다독인다. 비를 맞아 독감에 걸린 해윤이 끙끙 앓다 윤우에게 죽은 동생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윤우에 대한 감정을 자세히 털어놓는다. 어느 날, 노인이 다시 오두막으로 찾아오고 두 사람의 묘한 기류를 느끼며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윤우는 우연히 보육원 동기생의 이메일을 읽게 되고 김현종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윤우는 해윤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리고 두 사람은 겨울이 끝나기 마지막 밤에 숲속을 걸으며 다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다짐한다. 




